
이슈 검색 기간: 2024.9.13(금) ~ 2024.9.19(목)

제공일시 2024 09 27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클리핑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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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책

1. 美, 27일부터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한다

- 미국 정부가 전기차를비롯한중국산제품에대한관세인상조치를이달말부터시행함

- 로이터 등 외신에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3일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등에관한

추가관세율을이달 27일부터 적용한다고발표함

- 중국산 전기차에대한관세는기존 25%에서 100%로 오름. 현재 7~25% 수준인철강·알루미늄의관세는 25%로

일괄상향됨. 태양광 패널에는 50%, 리튬이온 배터리와광물·부품 등에 대해선 25%의 관세가적용됨

(조선일보 2024.9.18)

2. 獨, 스페인·이탈리아 이어 中 전기차 고율 관세 반대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고율관세를부과할방침인가운데, 독일이 스페인과이탈리아에이어사실상중국의

편에서는입장을내놓음

- 18일 중국 상무부에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독일부총리겸경제기후보호부장관은전날베를린을방문한왕원타오

중국상무부장에게 “독일은 자유무역을지지하고, 중국 자동차·부품 기업의유럽투자를환영한다”며 “중국 전기차에

대한추가관세에찬성하지않는다”고 말함

- 독일 자동차업체들은중국에대거진출해있음. 이에 독일은 EU의 중국산전기차관세인상에그간부정적입장을

취하고있었음

(디지털타임스 2024.9.18)

3. 덴마크, 북해 에너지섬 프로젝트 연기… 건설비 2배 늘어

- 덴마크가 총 투자비약 11조원을 투입해야심차게추진하던북해에너지섬프로젝트를연기함. 건설비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늘면서벨기에가참여중단을밝혔기때문임

- 12일 외교부 기후에너지협력센터자료에따르면, 라스 아가르드덴마크기후·에너지·유틸리티 장관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북해에건설을추진중인 3GW 규모에너지섬(Energy Island) 프로젝트를 기존계획보다최소 3년 연기할

예정이라고밝힘

(에너지경제 2024.9.12)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4/09/18/YDC5Q4CPEZECPIVEYUIUFIW4P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91802109932091006&ref=naver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91202547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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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1. 내년부터 450억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 해수담수화 기술 확보

- 환경부는 기후변화에대응해 ‘대체 수자원’ 확보에 속도를내고있음

- 우선, 내년부터 5년간 국고 354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95억5천만원의 민간투자를확보해세계최고수준의

해수담수화기술을확보하고자함

- 환경부는 이번연구개발(R&D)로 전처리와역삼투등해수담수화본공정에너지소비량을 1㎡당 2.2kWh 이하로

낮추는기술을확보할계획임

- 투입된 해수대비생산된담수비율인생산수회수율측면에선이를 80%까지높이는것을기술개발목표로잡음

(연합뉴스 2024.9.18)

2. ‘탈원전 상징’ 신한울 3·4호기, 8년 만에 건설 허가… ‘원전 부활’ 본격화

- 문재인 정부에서건설이중단돼 ‘탈(脫)원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경북울진신한울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의

건설이드디어재개됨

- 8년여 만에 국내신규원전건설공사가진행됨에따라그간일감에목말랐던원전산업계에 ‘수주 숨통’이 트일 전망임

- 전문가들은신한울 3·4호기 건설이차질없이진행돼야급증하는전력수요에적기대응이가능할것이라고입을모음

-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따르면, 이날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심의·의결함

(이데일리 2024.9.12)

3. 두산 계열사 합병 계기, 금융위 “합병가액 산정 개선방안 적극 검토”

- 금융위원회가두산그룹의계열사간합병과정에서논란이된합병가액산정방식의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힘

- 지금은 비계열사간합병때외부평가를받도록하는방안이발표돼있는데, 이를 계열사간합병에도적용하는방안

등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는것임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산식에서산정하는것이실질가치를반영하는데한계가

있는문제가있기때문에국제적기준이나시장상황변화를종합적으로고려해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기업명을직접언급하지는않았지만, 최근 두산그룹의사업재편과정에서불거진논란에따른입장임

(한겨레 2024.9.12)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118900530?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2584663901946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582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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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1. 미국 포드, 인도 ‘유턴’… 폐쇄했던 공장 재가동한다

- 미국 포드자동차가인도생산을중단하고사실상철수한지 2년 만에 폐쇄상태였던인도남부타밀나두주(州) 공장

가동을재개함

- 14일(현지시각) 벵갈루루발로이터통신보도에따르면, 포드는 전날성명을통해타밀나두에있는첸나이공장을

수출용차량제조에사용하기위한제반절차를준비중이라고발표함

- 업계 전문가들은글로벌자동차업체들이공급망리스크를분산시키기위해생산기지를다양화하는가운데, 포드 측도

이런관점에서첸나이공장재가동을결정한것으로보고있음

(딜라이트닷넷 2024.9.16)

2. 테슬라, 내달 캘리포니아서 로보택시 공개… 구글 웨이모 견제구(?)

- 테슬라가 로보택시데뷔무대를구글모회사알파벳산하의자율주행차기업웨이모의안방인캘리포니아주로정함

- 관세 등에 가로막혀신형자율주행시스템을탑재한로보택시출시가미뤄진웨이모를견제하는동시에로보택시시장

진출신호탄을쏨

- 1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다음달로보택시를공개할예정임. 발표 장소로는워너브라더스스튜디오가유력함

(더구루 2024.9.15)

3. 아마존, 재택근무 모두 없앤다… 내년부터 주 5일 출근

- 미국의 전자상거래업체아마존이내년부터재택근무를전면중단할방침임. 아마존은 16일(현지시각)

최고경영자(CEO) 앤디 재시가직원들에게보낸편지에서 ‘창조하고 협력하고서로연결되기’ 위한 변화가필요하다며

이런방침을전달했다고밝힘

- 재시 최고경영자는특별한사정이없거나경영진급간부로부터예외를인정받지않는한주에 5일 사무실에출근해야

한다고말함

(한겨레 2024.9.17)

4. 포윈, 워렌 버핏의 BHE 리뉴어블과 태양광 저장 배터리 공급 협약 체결

-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Berkshire Hathaway Energy) 계열사인 BHE 리뉴어블(BHE Renewables)이 에너지 저장

솔루션제공업체포윈(Powin)과 파트너십을체결했다고발표함

- 이들은 티타늄 메탈 코퍼레이션(Titanium Metals Corporation, Inc. ,TIMET)에 태양광 에너지를지속적으로공급해

글로벌항공우주산업을위한티타늄제품을제조할예정이라고밝힘

(임팩트온 2024.9.13)

https://www.delight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89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7678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58624.html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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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 설비구축·인력 확보 마무리… 현대차 HMGMA 내달 가동

- 현대자동차그룹이미국전기차(EV) 시장을 겨냥해조지아주에만든 ‘메타플랜트’가 가동 초읽기에들어감. 공장

인프라와설비가구축됐고, EV 생산을 위해 800명이 넘는 엔지니어를확보함

- 현대차는 10월부터 메타플랜트를가동해세계 EV 시장을 주도하는미국에서본격적인시장확장에나설계획임

- 현대차는 특히메타플랜트에서 ‘주행거리 연장형전기차(EREV)’를 제조해 EV, 하이브리드차(HEV), EREV 등 친환경차

전차종에대한생산기반을완성함

(서울경제 2024.9.18)

2. 삼성중공업,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해양플랜트 개발한다

- 삼성중공업이미국최대엔지니어링기업 ‘KBR’과 부유식 블루암모니아해양플랜트개발에협력함.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배출되는탄소포집기술을 KBR로부터 받아활용함

- KBR은 12일(현지시각) 삼성중공업으로부터부유식블루암모니아해양플랜트개념연구계약을수주했다고밝힘.

KBR의 탄소 포집기술에삼성중공업의해양플랜트전문지식을결합해블루암모니아해양플랜트를개발하는것이

골자임

(더구루 2024.9.13)

3. 수소·지속가능항공유 생산… DS단석, 1조 들여 ‘자원콤플렉스’ 구축

- 글로벌 자원 순환전문기업인 DS단석이 1조원을 투자해지속가능항공유(SAF)부터 수소까지회사의고부가가치

제품을종합생산하는기지를구축함. 올해 완공되는원료공장을시작으로전과정에서밸류체인을형성해 SAF 시대에

선제적으로대응한다는전략임

- 18일 업계에 따르면, DS단석은 최근군산공장인근에 7만 평의 부지를추가매입함. 회사는 이 부지에총 1조원에

가까운금액을투자해 SAF·바이오디젤(HVO)은 물론 직접수소를생산하는대규모플랜트건설을추진할계획임

(서울경제 2024.9.18)

4. LS일렉트릭-GST, 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국산화

- LS일렉트릭이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Global Standard Technology, 이하 GST)와 데이터센터 전력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버 액침냉각시스템 국산화를 위해 손을 잡음. LS일렉트릭은 GST와 지난 11일 ‘액침냉각시스템

제어솔루션국산화및사업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힘

- 이번 협약을 통해 LS 일렉트릭의 자동화 분야 영업 네트워크와 GST의 냉각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계별 협력모델을

구체화하는한편공동사업을추진해국내외데이터센터냉각시스템시장에본격진출한다는계획임

(아주경제 2024.9.14)

https://www.sedaily.com/NewsView/2DECAEFE4E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77423
https://www.sedaily.com/NewsView/2DECAVEOYA
https://www.ajunews.com/view/2024091408492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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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격 시행, 기업들을 위한 CBAM 대응 전략 6가지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전면 시행을앞둔가운데, 유럽 기업들이대책마련에나서고있음

- 12일(현지시각) 유럽 현지 언론유렉티브는 CBAM 준수를위해유럽기업들이공급망영향도파악을위한컨설팅

의뢰, 비용 완화를위한재생에너지확충, 배출량 데이터투명성확보를위한공급업체와의파트너십확대등을추진하고

있다고보도했음

- 2026년부터 시행되는 CBAM 확정단계를앞두고기업들은분주히움직이고있음. 금융 및 법적리스크를최소화하기

위해서임. 글로벌 금융및법률정보제공업체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는 6일(현지시각) CBAM 대응을 위해

기업이시행해야할 6가지 주요지침을제시했음

- 첫째, CBAM으로 인한영향을받는제품및공급업체들을면밀히파악해야함. 즉, 기업의 전체공급망을분석하고각

단계에서어떤공급업체가어떤제품을제공하고있는지체계적으로분석해야한다는것임. 이 과정에서 CBAM의

적용을받는공급업체들을식별해내고, 정확한 탄소배출량데이터를확보할필요가있음. 해외 공급업체의경우,

CBAM에 대한 지식수준이낮을수있기때문에탄소배출량데이터수집및보고방법에대한교육을제공해야할수도

있음

- 둘째, 공급업체와의계약조건을수정해야함. CBAM을 준수하기위해서는공급업체로부터탄소배출데이터를

제공받아야하는데, 이를 위한 조항들을계약서에새롭게추가해야하기때문임. 주요 조항으로는탄소배출데이터제공

의무, 데이터 개선을위한협력, 명확한 책임분담, 불이행 시 발생할제재조치, 기밀유지 등이있음

- 셋째, CBAM을 위한 보고절차프로세스를구축해야함. 이를 위해서는탄소배출데이터수집및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급망 내에서탄소를배출하는주체와탄소관련데이터를관리담당자를정확히파악해놓아야함. 기업

내부에서도 CBAM 규제 준수전담자를설정해누가 EU 당국에 신고를할것인지책임소재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 넷째, 내외부적인협력관계를강화해야함. CBAM 준수를 위해서는조달, 세무, 재무, 법무, ESG 등 다양한 내부부서

간의협력이필요함. 각 부서의 역할과책임을명확히정의하고, 부서별 산출물및데이터관리포인트도명확히

설정해야함. 외부의 산업전문가나탄소시장전문업체로부터지식공유, 선진 사례 확보등을모색하는것도좋음

- 다섯째, 탄소배출량이적은제품을발굴해공급망에도입해야함. 공급망 전반을평가하고재검토해탄소배출량이낮은

제품을찾고, 이를 위한 새로운조달업체를물색할필요가있음. 이는 CBAM 준수를넘어기업의지속가능성강화에

도움이됨. 이를 위해서는공급망분석자동화, 데이터 수집및평가도구등 IT 솔루션을 도입할수도있음

- 여섯째, EU로 수출하는기업들도 CBAM 대비에나서야함. 신고 의무가있는 CBAM 적용 대상제품을사전에

파악하고, 배출량 계산을위한방법론검토, 수집해야 할데이터포인트들을도출해야함. 실제 탄소 배출데이터확보가

어려울경우, 대략적인 표준치를확보해 EU 고객에게미칠수있는영향도를파악해야할것임

- 2023년 5월 발효된 CBAM은 탄소배출량감축규제가강한국가에서상대적으로규제가덜한국가로탄소배출이

이전되는탄소누출문제해결을목표로함.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시범적용(전환기간), 2026년

1월부터는 적용재화를추가해본격적인시행(확정단계)에 들어감

- 전환기간 중인현재 CBAM 적용 대상은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적제품들이며, 2026년

본격 시행이후에는대상품목이더확대될가능성이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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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부터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탄소배출정보를수집해당국에수입량과배출총량을

보고해야함.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세금부과가시작돼수입업체는배출량에상응하는탄소배출인증서를구매해야

함

- CBAM에 따른 탄소세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동일하게 책정됨. 즉, EU ETS 배출권의 가격이오르면

CBAM의 탄소세도증가하게됨. 이러한 메커니즘은 EU 역내 제품과의수입품에동일한탄소비용을부과함으로써

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게됨

(임팩트온 2024.9.19)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85

